
이스트소프트가 줌인터넷을 활용해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한다. 줌인터넷 아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배치해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했다. 유사한 사업을 펼치는 회사를 
한데 묶어 사업적 시너지를 도모하려는 복안이다.

줌인터넷은 17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스트소프트가 보유한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주식 43만 6000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약 30억원이다. 이로서 줌인터넷은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의 지분 90.8%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였던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은 손자회사가 됐다. 이스트소프
트는 줌인터넷의 지분 51.7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스트소프트는 안정적으로 지배구
조를 재편(이스트소프트→줌인터넷→엑스포넨셜자산운용)하고 줌인터넷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포털사업 등을 영위하는 줌인터넷은 부설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줌인터넷은 해당 부설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AI를 활용해 현재 포털사이
트 줌닷컴(Zum.com)애서 문서 분류 검색, 이미지 검색, 맞춤 뉴스 추천 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은 올해 2월 줌인터넷 부설연구소 AI를 활용해 운용에 접목한 상품
을 선보인 바 있다. 기업공시, 뉴스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에 도움
을 주는 알고리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AI를 접목한 펀드가 바로 '엑스포넨셜시그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다.

지배구조 분석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지배구조 분석]이스트소프트→줌인터넷→엑스포넨
셜 '수직계열화' 
이스트소프트 보유 엑스포넨셜운용 지분, 줌인터넷이 매입.. AI펀드 협업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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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드를 기점으로 줌인터넷과 엑스포넨셜자산운용간 협업 물꼬가 트였다. 향후 양사간 
협업 확대를 계획 중인 이스트소프트는 아예 줌인터넷에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지분을 넘
겨 지배구조를 간결히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은 2017년 이스트소프트 자회사로 출범한 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엔진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진행해왔다.

줌인터넷이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지분을 취득하면서 기술금융회사(테크핀 기업)으로 나
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줌인터넷은 KB증권과 업무협업을 체결한 뒤 
합작 자회사 '프로젝트바닐라'를 설립한 바 있다. 줌인터넷과 KB증권은 각각 51%, 49%
씩을 출자했다.

프로젝트바닐라는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발에 착수한 상
태다. 현재 KB증권과 줌인터넷의 도움 아래 MTS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
기 중 해당 MTS의 베타서비스판을 공개할 계획이다.

줌인터넷이 이미 금융회사와 업무협업을 통해 기술금융회사(테크핀)로 나아가고 있던 
점이 지배구조 정리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줌인터넷 아래
에 배치해 시너지를 도모하려는 의도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줌인터넷이 KB증권과 업무협업을 통해 테크핀 기업으로 한발을 
내딛었다"라며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지분 취득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
다.

이스트소프트가 줌인터넷을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중간지주사처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끼리 묶어 간결한 지
배구조를 갖추려는 것이다.

페이지 2 / 3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2020-11-20http://www.thebell.co.kr/free/NewsPrint.asp?key=202011172028322080108228



줌인터넷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긴 했지만 큰 틀에서 운용 방식이나 회사의 구조가 변하
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트소프트는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한 펀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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